
원희룡 장관,“무엇보다 조속한 인명수습과 피해복구가 중요” 

- 포항 침수 사고현장 방문, 침수 위험 지역은 강수량이 아니라 

지대 특성을 기준으로 대책 수립해야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6일 포항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와 함께 포항지역 태풍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조속한 수습방안을 논의하였다.

□ 먼저, 원 장관은 남구 인덕동 아파트 현장에서 배수 작업 및 실종자

수색현황을 점검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표명하며 저지대 침수 방지 대책을 논의하였다.

ㅇ “모든 국민들이 본인 일처럼 비통해하고 있다.”며, “사람이 사는 

곳이 가장 안전해야 한다. 조속한 수색작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ㅇ 한편, 국토부 건축정책관에게 “저지대나 침수위험 지역의 경우 강우량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대 특성을 우선 고려하여 침수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며, “건축물과 시설물 기준이

미흡한 점이 없는지 샅샅이 파헤칠 것”을 지시했다.

ㅇ 또한, 구조 및 피해복구 작업에 참여한 해병대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마지막까지 힘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이후 인근 지곡동 지반침하 현장에 도착하여 복구현황을 확인한 후,

“태풍이 몰고 온 집중 호우로 인해 포항에서 두 군데 지반침하가 

신고되었는데, 자칫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면서, “지반이 약해져 있어 추가 지반침하 위험이 큰 

상황인 만큼 긴장을 놓지 않고 사고 방지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국토안전관리원은 포항시를 포함해 침수 피해를 입은 

지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전문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지반탐사를

지원할 것”을 지시하였다.

ㅇ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 8월 수도권 집중호우, 태풍 힌남노와 같이

극단적인 기상상황이 반복되는 만큼, 이러한 변화에 맞춰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하안전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

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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